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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대 주목받은 등은?

장엄등

한마음선원 장엄등. 한마음선원은 매년 전문가급의 정교하고 화려한 장

엄등을 선보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.  

탑모양 장엄등. 1977년 청년불자들이 연꽃잎의 꽃살을 일일이 손으로 
잡아 모양을 만들고 붙인 전통 장엄등. 이 장엄등에는 1만장 이상의 연
꽃잎이 사용됐다.

캐릭터등. 어린이·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만화 캐
릭터를 본뜬 연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, 불교에 대
한 친숙함도 자연스럽게 심어준다.

조계사 주악비천상등. 전통 기법으로 2000년 즈음 제작됐다. 이 

등은 주악비천이 서로가 마주보며 음악을 연주하는 특이한 형상

으로, 역동성과 생동감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.

행렬등

팔모등. 우리나라에서 사용돼 온 가장 일반적인 팔각 모양의 전통등
으로,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8가지 수행의 길인 팔정도를 상징한
다. 1975년 영암·서옹·경산 스님이 팔모등을 들고 연등행렬에 동
참한 모습. T자형 연등걸이. 등을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는 시각적 효과가 탁월

해 많은 사찰에서 사용한다.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

축구공 모양 연등이 T자형 연등걸이에 걸려있다.

▼세월호 추모등. 2014년 연등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, 참사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백색의 추모연등을 들었다.

▲북한등. 연등회보존위원회
가 2014년부터 북한의 문헌 

‘조선공예미술연구’를 근거
로 복원한 북한 전통등. 북한
등은 직선 위주의 표현으로 
투박하지만 담백한 멋을 지
닌다. 남북정상회담이 개최
된 2018에는 연등행렬 선두
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
기도 했다.

눈여겨볼 올해 등

대학생 불자들의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. 지금까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차원에서 서울·경기 지역 22개 학교가 연등행
렬에 동참했다. 올해는 가천대, 경동대, 서울과학기술대, 한국방송통신대가 추가돼 26개 학교가 각 학교 마스코트가 담긴 장엄들
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.

합장 염원등.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불교행사로 시작해 어느덧 국민 축제로 자리
매김한 연등회. 향후 세계로 뻗어가는 축제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합장 염원등이 올해 
연등행렬의 선두를 이끌었다. 

▶

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연등회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대형 장엄등과 참가자들이 직접 들고 이동하는 행렬등이 선보인다. 등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세상을 환하게 

비추겠다는 바람만은 오롯이 담겼다. 감히 그 정성을 평가할 순 없지만,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통등은 물론 해마다 현대적 감각과 아이디어를 살린 개성 있는 등

들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다. 박상희 조계종 연등회보존위원회 연구위원의 자문을 거쳐 역대 주목받은 등을 소개한다. � 편집자 주 <사진=연등회보존위원회>


